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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권 소비자보호책임자 겸직 이슈 관련 검토결과

(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, ‘21.9.13.)

□ CCO의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도록

규정한 취지는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역량 제고에 있음

→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판매업자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CCO가
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를 전담(專擔)하도록 규정

□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 

 ㅇ 금융상품 개발·판매 업무와의 독립성 확보, 원칙상 CCO를 임원으로
별도 설치하도록 한 취지 등에벗어나지않는다면다른 업무 추가 가능

   - 예를 들어 소비자정보보호, 사회공헌, 기업홍보 등은 해당 업무가
규정에 열거된 소비자보호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능

< 감독규정상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>

가)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
나)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
다)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
라)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(소비자보호 측면) 및 조치
마)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
바)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
사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

□ 다른 금융법령에서 고유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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